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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를 출산한 임신부의 식생활양식과 양소섭취에 한 연구

이승림1)†, 장유경2), 장욱, 이은경3).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청강문화산업대학 식품과학과1),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2),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차병원 소아과3)

임신기간 동안 부적절한 영양 섭취는 저체중아 출산, 조산, 성장지연, 출생 결함 등의 위험률을 

높인다. 우리나라의 조산아 출생률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신부를 조산아분만군(<37 weeks, n=61)과 정상아분만군(37~42 weeks, n=165)

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식이 인자를 조사하여 두 군 간의 식품섭취와 식습관을 비교함으로써 조

산아가 태어난 환경과 관련된 식이 인자의 차이점과 그 영향을 알아보고, 임신 중 섭취한 영양

소와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조산아가 태어난 위험인자를 살펴봄으로서 조산아 출산의 예방과 관

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교육수준, 경제수준은 정상아분만군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직업의 종류에서는 두 군 간에 유

의적인(p<0.05) 차이가 나타났다. 신체적요인중 신장은 정상아분만군이 유의적(p<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양보충제 중에서 철분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고, 섭취기간은 정상아분만군에

서 유의적(p<0.005)으로 오래 섭취하고 있었고, 커피 섭취빈도는 조산아분만군에서 유의적

(P<0.001)으로 높았다. 임신 중 활동은 정상아분만군에서 유의적(p<0.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양소 섭취에서 열량(p<0.05), 당질(p<0.0005), 식이섬유소(p<0.0001), 칼륨(p<0.0005), 비

타민 B1(p<0.005), 비타민 B6(p<0.05), 비타민 C (p<0.0001) 그리고 엽산(p<0.05)은 정상아분만

군에서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하였다. 영양 도는 비타민 B1(p<0.05)과 비타민 C(p<0.0001)가 

정상아분만군에서, 비타민 E(p<0.05)는 조산아분만군에서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하였다. 영양소 

적정도에 대한 비교에서 아연(p<0.05), 비타민 B1(p<0.05) 그리고 엽산(p<0.05)이 정상아분만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양의 질적지수에 대한 비교에서 비타민 B1(p<0.05)과 비

타민 C(p<0.0001)는 정상아분만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비타민 E(p<0.05)는 조산아

분만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신 중 섭취한 영양소와의 상관관계에서 혈중 빌리루

빈 농도는 나이아신, 비타민 B6 그리고 아연과는 역의 상관관계(p<0.05)를 나타냈다. 혈중 단백

질은 비타민 A와 역의 상관관계(p<0.05), 아연과는 정의 상관관계(p<0.05)를 나타냈다. 혈중 

알부민은 비타민 E, 비타민 B6와 역의 상관관계(p<0.05)를 나타냈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당질

과 역의 상관관계(p<0.05)를 나타냈다. 임신연령은 비타민 C와 정의 상관관계(p<0.005)를 나타

냈고, 임신 중 증가체중도 열량(p<0.005), 당질(p<0.05), 비타민 B2(p<0.05), 칼슘(p<0.001) 

그리고 인(p<0.005)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아분만군에서 열량, 당

질, 식이섬유소, 칼륨,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C 그리고 엽산이 조산아분만군보다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영양소들이 조산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